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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존재론 인식론과 더불어 가치론이 철학의 중요한 한 분야를 형성한다 인간의 특징은, .▶

의미와 가치를 사유한다는데 있다 사유라든가 언어라든가 문명이라든가 하는 인간의 독특. , ,

함을 나타내는 특징들은 많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볼 때 결국 인간은 의미와 가치의 문턱을,

넘어섰을 때 비로소 인간만의 독특한 세계를 형성한다 가치를 넓게 보면 생물학적 맥락에. (

서도 성립한다)

모든 가치론적 논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선과 악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.

는 옳은 그른 이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나쁜(right)/ (wrong) , (good)/

이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 일상어에서는 옳음 그름과 좋음 나쁨이 정확히 구별되지(bad) . / /

않는다 옳음과 그름은 도덕의 문제이고 좋음과 나쁨은 윤리의 문제이다 도덕은 초월적 기. , .

준과 의무의 개념을 함축하고 윤리는 내재적 관계 개념의 함축이다, .

좋음은 최상급은 이다 라틴어로는 과‘to agathos’, ‘to ariston’ . ‘bonum’ ‘summum▶

에 해당한다 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으로서 기본적으로 좋음 을 뜻한bonum’ . ‘agathon’ , ‘ ’

다.

교시(2 )

그리스 민족은 옳음과 그름보다는 좋음과 나쁨을 사유한 민족이다 그리고 낙관적인 민.▶

족이라서 그런지 대체로 악보다는 선에 민감했다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악이 상당히 민감.

한 문제가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크라테스는 악의 문제에 있어서 악은 반드시 무지에서. ‘

나온다고 하였다’ .

플라톤은 선에 선의 이데아에 최대의 가치를 부여했다 이데아들 중의 이데아 최고의, . ,▶

이데아가 선의 이데아이다 플라톤에게 선의 이데아는 이다 플라톤은 진리를. ‘hyperousia’ .

찾아가는 과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도 같은 과정을 변증법이라고 불렀는데 그, ‘ ’ ,

변증법의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의 이데아다 그래서 선의 이데아는 절대적.

으로 완전하고 또 모든 존재들을 능가한다 선의 이데아를 향해 올라가는 영혼의 상승.

이 중요하다(anabasis) .

이것은 목적론적 사유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 좋음. , =

을 겨냥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행위의 기본 원리는 좋음 선인 것이다 이것은 세계 자체가. = .

목적론적으로 되어 있다는 존재론적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.



그리스 사유는 진선미의 일치를 골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선 좋음은 초월적인 것. =

이기 때문에 현실의 선 좋음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초월적 가치에 대한 낙관주의는 대개= .

현실에 대한 비관주의를 숨기고 있기 마련이다 플라톤의 철학은 염세주의를 함축하고 있다.

고도 할 수 있다 훗날 니체의 비판. ( )

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이란 이성적인 의지의 대상이다 이 점에서 선과 덕은 일치한다. .▶

때로 최고선은 행복 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인간에게 고유한 선 좋음은 덕에(eudaimonia) . “ =

부합하는 영혼의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이성을 최대한으로 발.”

현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.


